
"잘 자라 꼬마 생쥐들아." "안녕히 주무세요, 엄마." 잠자리 인사를 하고 나서 

마스와 미스는 특별한 여행을 떠납니다. "하나" "둘" "셋" 외치면 펼쳐지는 상상의 

공간에서 마스와 미스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신나는 집 짓기 놀이를 해요.

우리 모두 신나는 꿈길로 떠나는 꿈속으로 풍덩 들어가 볼까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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